
구라보 - 정방 세 올 교연사로 짠 “클리어 스핀” 판매개시 

섬유업계에서는 그 동안 두 올의 조사(粗絲 : roving)를 링 정방기에서 드래

프트(draft)를 하여 가늘게 한 다음 꼬임을 줘서 뽑은 단사인 “정방교연사(精

紡交撚絲)”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구라보는 두 올 대신에 세 올의 조사를 

링 정방기에서 “세 올 교연사”를 뽑는 데 성공하여 2002년 4월 19일에 특허

출원하고, 이 교연사로 제직한 직물을 “클리어 스핀” 상표로 상품화하였다. 

그런데 2001년부터 연사기(撚絲機)로 연사한 삼합연사, 사합연사의 수요가 

많아졌으며, 이들 합연사들은 주로 고급여성복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자 구라보의 안죠(安城) 공장은 2002년 1월부터 이

들 합연사와 유사한 실을 링 정방기에서 바로 뽑아보려고 시도하면서 기존

의 부대장치를 개조하여 정방기에 장착(裝着)함으로써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 부대장치를 독자적인 설계로 외부에서 제작한 다음 정방기에 장

착하여 본격적으로 세 올 교연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안죠” 공장은 현재 1,000∼1,500추로 정방 세 올 교연사를 생산하고 있으

며, 주된 생산번수 중 60수 세 올 교연사는 코트(coat), 슈트(suit), 슬랙스

(slacks), 재킷(jacket)용으로 공급되고, 150수 세 올 교연사는 드레스셔츠(dress-

shirts), 블라우스(blouse)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구라보는 이들 실로 짠 천을 “클리어 스핀”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이 천

의 특징은 원면의 선별부터 제직 또는 편성,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개

선하여 극세번수 단사이면서도 삼합연사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실로 만든 

천이라는 것이다.♣ 


